
한국식량안보재단 창립2주년 및 출판기념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봄이 깊어가는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창립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왕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식량공급과 식품안전을 지키는데 큰 목표를 설정하
고 발족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식량안보재단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도 이사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각적인 연구재단을 만들어 모범적으로 운영해 오신 이철호 
이사장님, 사무국과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화창한 기운이 감도는 귀한 저녁 시간을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
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저로서는 더욱 영광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펴낸 단행본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
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기획단계에서
는 거창해도, 실제 결과는 옹색해지는 경우가 흔한데, 정말 보석과 같은 결과
물을 빚어내신 듯합니다. 

우리의 식품업계를 대표하여 이 책의 필진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지난 몇 년 간 민족적인 과업으로 부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를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식량안보재단의 역점사업인 저술 출판 활동에도 날개를 달아 드리
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철호 이사장님은 대한민국의 식량공급과 식품안전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사
명을 다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품공학자로서 국내
외적으로 세운 공적이 빼어난 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본인의 사재를 종잣돈
(Seed Money)로 출연하여 만든 연구재단을 이끌어나가는 탁월함은 그저 감탄
할 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재단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산-학-연-관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
리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식량안보 전문 연구기관으로
써, 농어업과 더불어 식품산업을 식량공급의 주체로 설정하고, 식품산업의 사
회안보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 합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식량자급 실천운동을 국가적으로 전개하면서 남들처럼 구호
에 그치지 않고, 식품폐기물 감축방안, 식품안전 관리법규 합리화 방안, 식품
가격 상승요인 등을 과제로 선정하여 실천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발족할 때부터 이철호 이사장님의 눈부신 활동을 지켜본 바, 말로는 표
현하기 부족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철호 이사장님을 앞장세
우고, 때로는 이철호 이사장님을 디딤돌로 삼아 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
해야겠습니다.

한국식량안보재단의 영향력이 일취월장하여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으
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환영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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